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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조정실

보도설명자료

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3.3.28.(화)

「규제샌드박스 양적 성장만...승인 받아도 37%는 
정식 서비스 못가」

기사(2023. 3. 28. 이데일리) 관련 설명드립니다

1. 기사 내용

□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더라도 정식 서비스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

324건으로 37%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좌초

2. 설명 내용

□ (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)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

신제품·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,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

능한 경우, 한시적*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실증테스트할 기회를 

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   * 유효기간 :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통상 2년(이후 2년 연장 가능)

   ※ ’19. 1월 제도 도입 이후 ’23. 2월까지 861건 승인

     - (’19년) 195건, (‘20년) 209건, (’21년) 228건, (’22년) 228건, (’23년) 1건

 ㅇ 즉, 법령개정 계획을 발표하는 일반적인 규제개선방안과는 달리, 규제

샌드박스는 곧바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

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,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그때 

법령을 개정하는 제도입니다.

□ (언론보도 관련)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860건 중 실제로 정식 서비스

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324건(37%)이나 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

설명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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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2023년 2월 말 기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861건 과제 중 시장 출시 

및 실증 개시된 과제가 537건(62%), 실증 준비중인 과제가 297건

(35%), 철회･취소*된 과제가 27건(3%)입니다.

   * 경영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자진철회(25건), 횡령 등 사업자 귀책으로 취소(2건)

 ㅇ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과제 승인 이후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실증

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실증테스트(2년, 2년 연장가능)에 착수하며, 실증준비 

기간에 사업계획 구체화, 자금조달, 이용자 안전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

사업준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, 승인 이후 바로 실증을 개시할 수는 

없습니다.

 ㅇ 이처럼 실증이 개시되지 않은 297건의 과제는 현재 실증 개시를 준비 

중에 있으며, 37%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좌초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

사실과 다릅니다.

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 장 오정우 (044-200-24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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